
경산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대로1-5) 개설공사부지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및 발굴현장 공개 안내

1. 일시 : 2015년 8월 7일 오후 3시

2. 장소 : 현장사무실(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501번지)

3. 참석자 : 전문가 검토위원, 문화재청, 사업시행자(경산시청),

            조사기관, 일반시민

4. 조사 개요

 • 유적명 : 경산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대로1-5) 개설공사부지 유적

           (문화재청 허가 제 2014-1017호. 2014.10.24.)

 • 발굴사유 : 도로 개설에 따른 구제발굴

 • 조사면적 : 총 15,773㎡(Ⅰ구간: 6,287㎡, Ⅱ구간: 9,486㎡)

 • 조사기간 : 2015년 5월 21일 ~ 2016년 1월 15일(실조사일 83일)

 • 조사기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 사업시행처 : 경산시청 도로철도과

5. 조사 내용 및 성과

 - 경산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대로1-5)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은 총 

2개 구간(Ⅰ, Ⅱ구간)이며, 금회 보고는 I구간(6,287㎡)에 해당된다. I구간

에서 확인된 유구는 조선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암거시설 2기, 수레바퀴흔 1

개군, 구상유구 16기, 적심 1기, 주혈군 3개군, 집석유구 2기, 수혈 12기 

등 총 37기다.  

     출토 유물은 백자대접, 백자완, 자기 및 분청사기 저부, 평기와 등의 토도

류와 철촉, 불명철기 등의 금속류가 확인된다. 분청사기 저부와 다수 출토된 

자기 저부의 특성으로 보아 조선시대 전기의 유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금회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경산현의 지역 문화를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연락처

- 우병철(010-2539-4211)

붙임 : 현장조사 사진 자료




